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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택법안 미국 하원 통과

이해랑 연구원

글로벌 이슈

지난 6월 8일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인 금융선택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함. 금융선택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규

제 완화, 볼커룰 폐지, 금융감독 기관의 권한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금융선택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도드-프랭크법(Dodd-Franck Act) 개정안인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이 6월 8일 미국 하

원을 통과함1) 

 금융선택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2)의 개정안으로 

법안의 취지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사업기능 회복임 

 금융선택법안은 2016년 9월 공화당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지난 5월 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를 통과하였고, 6월 8일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되며 통과함

 금융선택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완화, 볼커룰 폐지, 감독기관 권한 축소 등임

 금융선택법안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충족한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은행 위기 시 주주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고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공적자금

지원(Bail-in) 제도 폐지가 포함됨  

 볼커룰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은행의 자기 매매 및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임 

1) Lexology(2017. 6. 8), “Financial Choice Act Garners Sufficient Votes in House Vote”
2)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감독·규제 강화 및 소비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2010년 7월에 

발효되었음

요
약



글
로
벌
 이
슈

 36

- 공화당은 볼커룰 시행이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증가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켰

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

 또한 동 법안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및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자 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을 지정

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FSO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비은행금융기관의 SIFI 지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금융선택법안에 포함됨

- 공화당은 CFPB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벌금과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금융선택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는 도드-

프랭크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금융선택법안의 발효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 기준인 상원의원 60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원

에서 공화당 의원은 52명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금융선택법이 상원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금융선택법안의 하원 통과는 공화당의 결속력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상원에서 금융선택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위해서 하원에서 법안을 재발

의하거나 상원에서 유사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6월 12일 미국 재무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함3)

- 이 보고서는 불필요한 규제 기관 축소, 시장 유동성과 투자 지원을 위한 규제 조정 등 금융 규

제 완화정책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민주당은 금융선택법안 및 금융규제 완화정책이 은행권 부실위험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침

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 6. 12), “Summary of Recommendations for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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